
[템플스테이 10주년 기념식]

치   사(안)

템플스테이 10주년 기념식에 함께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

1,700년 역사를 간직한 한국불교는 살아있는 전통문화의 보고입니다. 한국
불교의 역사와 문화, 그리고 뭇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정신을 전 
세계인들에게 전해온 ‘템플스테이’가 올 해로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. 

10년 전,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템플스테이의 성공은 전국 운영사찰의 
관계자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, 무엇보다 무한
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이 그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. 모
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.  

템플스테이는 관광 상품 이상의 의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템플스
테이는 사람과 사람을, 과거와 미래를, 자연과 문화를 잇는 소통의 창구로서
의 기능과 더불어 삶에 지치고 힘든 모든 이들이 몸과 마음을 쉬고 치유하
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세계인들과 늘 함께 해 왔기 때문입니다.

세계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갈등과 혼란, 경쟁과 소외로 점철되어 있으며 
이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. 일찍이 고인古人은 ‘명예와 
권력은 아침이슬이요, 영화와 출세는 저녁연기다’라고 하였듯 현대인들에게 
물질의 충족은 더 이상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
다.

이렇듯 무지로 인해 참고 견뎌야만 하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멘토가 있는 
삶, 자기성찰을 통한 심신의 치유는 국가와 종교, 남녀노소를 떠나 모든 이
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삶의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때에 생명 존중과 상생, 균형과 조화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는 곳,  

스스로의 삶을 관조하는 수 없는 세월이 묻어있는 곳, 그 공간과 시간에서 
스스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 템플스테이는 이 시대 현
대인들에게 새로운 ‘힐링 라이프’를 위한 대안이 되어 왔습니다.

자연과 역사, 문화와 사람이 있는 대한민국의 템플스테이는 이제 세계인이 
가장 주목하는 문화콘텐츠로 성장하였습니다. 템플스테이가 전 세계인과 함
께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치하합
니다.

이제 템플스테이는 지난 10년의 성과를 주춧돌 삼아 다시 전통문화 체험콘
텐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 현대인들에게 든든한 반
려가 될 것을 믿습니다. 템플스테이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, 앞으로 다
가올 새로운 10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. 
감사합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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